
현대, 친환경 자동차부품 생산 박차
핵심부품 공장 완공 후 본격가동 … 하이브리드․전기자동차에 적용

현대모비스(대표 정몽구․전호석)는 충북 충주기업도시에 하이브리드 자동차, 전기자동차, 수소연료전지 자

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핵심부품 전용 공장을 최근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3월19일 발표했다.

충주공장은 친환경자동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

위해 2008년부터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을 생산한

의왕공장을 확장해 이전한 것이다.

현대모비스는 710억원을 투입해 2년여 동안의 공

사를 거쳐 의왕공장의 4배인 건평 2만6000평방미터

로 완공했으며, 하이브리드차 부품 기준 생산능력

16만대로 알려졌다.

친환경자동차 부품의 연구·개발(R&D), 품질, 생

산 등 모든 과정에 집중 투자해 충주공장을 친환경

자동차 부품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.

주요 생산품은 전기모터, 인버터·컨버터 등 전력

전자부품, 리튬전지모듈,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용 연료전지 통합모듈 등 고부가가치부품이며, 하이브리드 자동

차, 전기자동차,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에 적용된다.

특히,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핵심부품 양산은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전기모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역할을 대신하며, 15kW에서 100kW급 고출력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으

로 생산되며, 전력전자부품은 자동차의 구동력 제어는 물론 일반 자동차보다 전장품 비중이 높은 친환경자동

차의 전력관리를 담당한다.

연료전지 통합모듈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심장역할을 하는 부품이며, 수소를 공급받아 전기에너지를 생

산한다.

충주공장은 관련부품의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혼류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으

며, 전력전자품은 1개 라인에서 최대 8종까지 생산될 수 있다.

현대모비스는 생산공장 최초로 3D 로봇암(Robot Arm)을 도입해 다양한 각도에서 정밀작업을 가능토록 하

는 등 생산성을 한층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바코드 스캐닝을 이용해 작업자가 해당공정에 필요한 공구만 자동으로 열어주는 오조립 방지 시스템을 모

든 라인에 구축했다.

최종 완성품은 다양한 테스트를 받는 등 철저한 품질 검증을 거쳐 출고된다.

현대모비스는 특히 미세한 정전기나 습기에도 전기 간섭을 일으켜 불량품이 될 수 있는 전장품의 특성을

고려해 각종 전기시험에 집중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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